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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For the analysis in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For the 

analysis, a survey of social welfare students at B college in B reg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2, and 102 copies of the 110 data that responded were used. As a research result, First,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sense of community’s level was found to increas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consciousness. Third, it was analyz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mmunity consciousnes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is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also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we would like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at the college level and suggestion for 

follow-up research to improve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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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B 지역 B 대학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응답한 110명의 자료 중 102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남학생인 경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 대학생의 인권인식 수준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책임성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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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권인식 및 사회적 책임성과 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대학차원의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공동체 의식, 대학생, 사회복지 전공생,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개인이나 핵가족 중심의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개념은 퇴색됐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사회 발전의 불안 요소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1],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대감, 믿음으로 정의되는 공동체 의식은[2],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정서적 안녕 및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1980년대 MacMillan과 Chavis가 제안한 커뮤니티 감각 

이론에서 파생된 공동체 의식 모델에서 소개된 개념으로[2], 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결속과 연관된 집단의식 및 집단구성원의 공통된 의식’[3] 또는 

‘함께 구조하고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의식’[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로는 

멤버십(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감정적 연결(Shares 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 하위 개념으로 설명된다. 

먼저 멤버십은 어떤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속하는 느낌 또는 정체성을 의미하며, 

영향력은 개인이 의견을 내고 집단에 기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5].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일정한 집단에 속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을 말하며, 공유된 감정적 연결은 구성원들과 공통된 시간, 역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적 유대감을 의미한다[6]. 특히 공동체 의식은 위의 4가지 

구성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개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연결되어 있고 참여하며 헌신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7].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고 실제 개입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인식 수준 등이 매우 중요한 

행동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공동체 의식의 개념은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전문가적 자질 또는 가치 중 하나이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에는 동성애, 약물남용,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성과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문화적 민감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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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고 하겠다[8].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 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전공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선행연구들에서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9], 사회적 지원 

체험과의 관계[10], 성차별 인식 간의 관계[11]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이 사회복지 전공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 중 의미 있는 변수이면서 대학 교육 차원에서의 전공 

교육,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노력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성이란, 개인이 자기 

행동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즉, 개인이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함으로써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반면, 인권인식의 개념은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13]. 이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 성별, 종교 등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상호존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상호존중에 대한 가치는 공동체 의식 수준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 수준이 높은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성 및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지역 특성(참여, 문제 인식)을 설정한 연구[5], 생태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14],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가정, 학교 차원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15]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의 변수와의 관계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개인들이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더 높음을 밝히고 

있으며[16], 세르비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더 높고 인권 태도도 긍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17]. 이 외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공동체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18]. 이에 위의 개념 및 실증적 검증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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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의 개념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주요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변수인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지역 4년제 B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문항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연구 관련 

설명을 제공한 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무작위 표집을 활용하여 총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분석에 적합한 자료 102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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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된 변수는 공동체 의식이다. 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McMillan & Chavis(1986)가 개발한 척도[2]를 김경중과 김성수(1998)가 번안한 문항[3]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총 15문항 5점 척도로, 상호연관성, 자발성, 상호 의존성, 공동 

목적, 경험 등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김경중과 김성수(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𝛂 .85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𝛂 .924로 확인되었다. 

 

2.3.2 사회적 책임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책임성 변수는 Conrad & Hedin(1985)이 개발한 

문항[20]을 김진숙(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21]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사회적 적극성, 조직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가지 

하위요소로 책임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진숙(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𝛂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𝛂 .923으로 확인되었다. 

 

2.3.3 인권인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된 인권인식 변수는 국가인권위원회(2005)에서 개발한 

‘인권현안인식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총 30문항 5점 

척도로, 인권현안인식과 관련된 인권개념, 차별금지, 인권침해예방, 인권옹호 등 5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2].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𝛂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𝛂 .703으로 확인되었다. 

 

2.3.4 통제 변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령, 학년, 성별, 교과목수강여부(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 대상 관련 과목 수강 경험), 현장실습여부, 자원봉사경험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더미변수(성별: 여자=0, 남자=1, 학년: 1-2=0, 3-4학년=1, 

교과목수강여부: 수강 한적 없음=0, 수강 한적 있음=1, 현장실습여부: 수행하지 않았음=0, 

수행했음=1, 자원봉사경험: 없음=0, 있음=1)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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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가 41명(40.2%), 여자가 61명(59.8%)으로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1.80세로 확인되었다. 학년은 4학년 

41명(40.2%), 3학년 22명(21.6%), 1학년 21명(20.6%), 2학년 18명(17.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 관련 과목 수강 여부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경험이 없는 것(93명, 91.2%)으로 답했으며, 현장실습 여부는 예 59명(57.8%), 아니오 

43명(42.2%)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여부는 예 75명(73.5%), 아니오 

27명(26.5%)으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1 40.2 

여 61 59.8 

나이(만) M=21.80, SD=2.12 

학년 

1학년 21 20.6 

2학년 18 17.6 

3학년 22 21.6 

4학년 41 40.2 

교과목수강 여부 
예 9 8.8 

아니오 93 91.2 

현장실습여부 
예 59 57.8 

아니오 43 42.2 

자원봉사경험 여부 
예 75 73.5 

아니오 27 26.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로는, 사회적 책임성은 최소값 2.44, 최대값 4.81, 평균 

2.44로 보통 수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인식은 최소값 2.14, 최대값 

4.36, 평균 3.29로 보통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은 

최소값 1.27, 최대값 4.93, 평균 3.28로 확인되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책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사회적 

책임성 
2.44 .524 2.44 4.81 -.585 -.117 

인권인식 3.29 .386 2.14 4.36 -.197 .820 

공동체 의식 3.28 .675 1.27 4.93 -.31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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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변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성과 공동체 의식도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수 상관관계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변수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성 1   

인권인식 .351** 1  

공동체 의식 .608** .363** 1 

 

3.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의 값이 

1~3 사이의 값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연구모형분석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Model 

변수 연구모형 

통제 

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연령 .061 .479 .633 .368 2.720 

학년 -.123 -.957 .341 .358 2.791 

성별 .196 2.340* .021 .849 1.178 

교과목수강 여부 -.030 -.365 .716 .855 1.170 

현장실습 여부 -.060 .570 .570 .531 1.883 

자원봉사경험 여부 .019 .177 .860 .514 1.944 

독립 

변수 

사회적 책임성 .225 2.490** .015 .727 1.376 

인권인식 .537 6.205*** .000 .794 1.259 

R2 

Adj R2 

F 

.446 

.398 

9.358*** 

*p<.05, ** p< .01, ***p<.001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확인해 보면, 통제 변수 

중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𝛃=.196, p<.05)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복지 

전공생 중 남자 학생인 경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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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설정된 통제변수인 교과목 수강, 실습, 자원봉사 경험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변수들은 기존연구들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후속 연구에서 관련 

변수에 대한 측정 형태, 방법 등의 수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책임성(𝛃 =.225, p<.01)과 인권인식(𝛃 =.537, p<.001)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책임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며, 인권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주요 변수로 사회적 책임성과 인권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B 지역 4년제 B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10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성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책임성의 수준이 증가하면 할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12][16][23]. 이러한 기존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면 공동체 의식의 수준도 함께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이 대학의 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책임성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의 일부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공공 및 정치 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 공공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뉴욕대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 이처럼 학과 또는 학교와 비영리조직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성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대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학점이나 졸업 인정과 

같은 공식적인 활동과 특정 목적 달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도에서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한 효과를 세분화하여 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인권인식 수준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권인식 수준이 증가하면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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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3][14][25]. 

인권인식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회복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인권인식 수준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라 

하겠다. 이에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으로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와 인권과 연계된 

교과목을 필수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Columbia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Difference’[26], Stanford University의 ‘Stanford Center for Comparative Studies in Race and 

Ethnicity’[27] 등과 같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인권 또는 인권 및 정의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사회적 책임성, 인권인식, 공동체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자본, 환경 체계 등 보다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 대상인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 B 지역 B 대학 일부 대학생에 한정되어 자료가 조사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한계를 가진다. 셋째, 공동체 의식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은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전공생으로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 수준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다양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성별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표본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과의 인과적 개연성에서 나타난 결과인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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